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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Tae-Young. �Enhancing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Creating English Self 

Through Languaging Activities in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 

Mixed-Methods Approach.�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33.2 (2015): 147-175. This paper focuses on the effect of motivational 

languaging activities (MLAs) on students’ L2 learning motivation. In the fall 2011 

semester, a set of L2 motivation questionnaires was administered to 2,625 Korean 

students. The result showed that Korean stude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decreased whereas their demotivation increased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anner. In 

the spring 2012 semester, 837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action research, and they 

belonged to one of the following four groups: 1) written languaging (English-learning 

diary) group, 2) written languaging (opinion writing after watching exemplary cases) 

group, 3) verbal languaging (group discussion after watching exemplary cases) group, 

and 4) control group. By using questionnaires, students’ changes including their L2 

selves were measured twice, which was a pre- and post-test design. The results 

indicated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written languaging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 in their ideal L2 self, attitudes toward learning English, and 

integrative orient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LAs are effective for maintaining 

and enhancing students’ L2 learning motivation.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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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습 동기를 다룬 최근의 선행연구(김성식 1999; Kim 2011; Kim & Seo 

2012)에 의하면 한국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동기는 공교육이 시작되는 3학년

에서 6학년으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학

생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낮아지는 영어 학습 동기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틀로는 첫째, Dörnyei(2005, 2009)의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L2 

motivational self-system)를 활용한다. 이 개념의 핵심에는 영어를 포함한 제2

언어 학습자는 궁극적으로 그 언어를 배운 이후의 더 나은 미래, 더 향상된 자아

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에 상상하게 되며, 이러한 마음속 이미지, 즉 

심상(心象)이 더 구체적이고 생생할수록 영어 학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이것

이 학습동기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Dörnyei는 이 구체적인 마음속 이미지를 

통해 형성하게 되는 자신의 긍정적 미래상을 이상적 제2언어 자아(ideal L2 self)

라고 하며, 반면 다른 주변 사람들(예를 들어,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의 요구에 

의해 형성하게 되고, 의무감에 의해 강제된 미래의 모습을 필연적 제2언어 자아

(ought-to L2 self)라고 구분한다. 이러한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는 한국의 영

어교실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영어 교사 및 교수들이 만나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영어공부를 왜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어떠한 미래를 꿈꾸는지가 불분명하

다. 또한 영어 교사와 교수들은 영어를 공부하면서 학습자들이 미래의 긍정적 모

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였을 때의 불안한 미래를 염려

하면서 영어 학습을 하거나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한 채 “당연히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결국 다수의 한국 영

어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 동기가 없거나 의무감이 주가 된 필연적 제2언어 자아에 

의해서 또는 막연한 동인(motive)만을 느끼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는 영어 학습 탈동기화(demotivation) 연구 역

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Kim & Kim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켜 동기 유발된 

영어 학습자를 만들 수 있는 교실 활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이 연구는 

한국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 자아 형성과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교실 활동 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초 · 중학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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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이상적 자아 및 필연적 자아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학교가 초등

학교에서 중학교로 바뀜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량적 설문지법을 통해 살

펴보았다. 또한 이 연구는 분석된 영어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탐색을 위해 정성적 방법으로 분류되는 교실 현장 사례연구(case 

study)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이론적 틀은 Swain(2006a, 2006b, 2010)의 최근 개념인 

�언어하기(languaging)’이다. 언어 출력 가설(output hypothesis)로 영어교육계

에 널리 알려진 Swain(1985, 1995, 2005)은 Vygotsky의 사회문화이론에 입각

해 언어하기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cf. Vygotsky 1978, 1987). 언어하기란 

학습자들에게 현 상태보다 인지적인 도전이 될 수 있는 과제를 모국어 혹은 제2언

어를 사용해 해결해 나가면서 이들의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Swain의 언어하기 개념을 인지적 측면에서 정서적 측면으로 확대 적

용하여, 초 · 중학교 영어 수업에서 다양한 언어하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동시에, 현장 적용을 통한 언어하

기 활동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틀로서 Dörnyei(2005, 2009)가 제안하는 제2언어 동

기적 자아 체계와 Swain(2006a, 2006b, 2010)의 언어하기를 채택해 한국 영어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교실 활동을 연구하였

다. 기존의 제2언어 학습동기 연구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실활동과는 다소 유리

된 심리측정학적인 학술적 연구에만 국한되었다는 반성을 고려한다면(Dörnyei 

2010), 본 연구는 학술적 발견들을 학습 환경에 적용하여 실제적인 학습동기의 

향상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선행연구와는 구분되는 실천적 성격의 연구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목표로 한 세부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다.

1) 공교육이 시작되는 초등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7개 학년의 제2언

어 동기적 자아 체계 중 학생들의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2)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동기를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는 교

실 언어하기 활동 중 한국 영어 교실에 가장 효과적인 활동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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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 연구 

2.1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와 탈동기화 연구

제2언어 학습 동기 관련 선행연구 중 상당수는 캐나다 출신 학자인 Gardner와 

그의 동료들에 의한 연구이다(Gardner 1985, 1988, 2001, 2006). 그의 제2언어 

학습동기 이론은 사회교육모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통합성과 도구성에 대한 이

분법적 구분은 영어교육계에 잘 알려져 있다(Brown 2007). 한국의 영어 학습 동

기 연구 역시 Gardner의 접근방식과 유사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험자들에게 설

문지를 활용한 정량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이다은 & 김태영 2013; 이효웅 

1996; Kang 2000, 2010; Kim 2010). 이들 선행 연구는 대체로 한국의 영어 학

습자들은 도구적 동기가 강하며, 미국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영어 학습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들이 이론적 틀의 원형을 제공하는 Gardner의 사회교육 

모형은 1959년에 최초로 개발되어(Gardner & Lambert 1959), 국가 간, 민족 

간, 지역 간 교류가 급증한 21세기의 국제정세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최

근 힘을 얻고 있다(Dörnyei 2005, 2009; Dörnyei & Ushioda 2009, 2011). 

Dörnyei(2005, 2009)는 Gardner가 제시했던 통합적 성향은 빠르게 증가하는 국

제교류, 국제이민, 다문화 간의 교류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예

를 들어,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

국)에 통합되고 싶고 그 “국가 구성원들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열망”(Gardner & 

Lambert 1959: 271)을 지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한

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는 해당 국가에 가거나 체류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닌, 장래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

며(Kim 2010), 성인들이 영어를 학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해당 국가

에 장기간 체류한다기보다는 직업상의 현실적 필요성(예를 들어, 이메일 교환, 상

품 판매)에 기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듯 체류를 수반하지 않는 국제협력

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목표언어 구사 집단에의 동화를 설정하는 통합적 성향은 

국제공용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현재의 영어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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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하다.   

이러한 현실적 비판에 기반하여 Dörnyei(2005, 2009)는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ideal L2 self), 필연적 제2

언어 자아(ought-to L2 self), 제2언어 학습 경험이라는 세 가지의 하위 개념이 

존재한다. 이상적 제2언어 자아는 학생이 영어 학습을 통해 미래의 바람직한 자신

의 모습을 투영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UN과 같은 국제기구나 다국적 

기업에 취업해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미래에 되

고 싶은 이상적 자아를 꿈꾸며 영어 학습을 하게 된다. 반면, 필연적 제2언어 자아

는 주변 사람들의 강요, 혹은 영어 학습의 실패에 따른 부정적 미래의 모습(예를 

들어, 대학 진학의 실패 혹은 취업 기회의 부재)에 대한 염려로 인해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Dörnyei 2009).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제2언어 동기

적 자아 체계 연구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필연적 제2언어 자아보다 전반적으

로 높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하지만 영어 능숙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필연

적 제2언어 자아가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유사한 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최덕

인 & 김태영 2013),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이상적 제2언어 자아는 낮은 

반면, 필연적 제2언어 자아는 높게 나타난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 하다(Kim & 

Kim 2011). 

Dörnyei(2009)는 과거 Gardner(1985, 2001)가 언급하는 사회교육모형 중 통

합성(integrativeness)은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의 이상적 제2언어 자아의 하

위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도구성(instrumentality)은 이상적 

제2언어 자아 혹은 필연적 제2언어 자아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Dörnyei

가 주장하는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는 영어 학습자 개개인이 어떠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

적 제2언어 자아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며, 하나가 다른 것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Kim 2009).  

다수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위의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가 학술적으로 

Gardner의 사회교육모형보다 더 타당성 있는 모형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Dörnyei, Csizér, & Németh 2006; Kim & Kim 2012; Lamb 2007) 

영어 학습 동기 이론은 현재까지 영어교육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학교 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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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학술적인 심리적 구인들을 교실친화

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Dörnyei(2001)는 교실 영어 수업 전, 중, 후에 걸쳐서 교사 혹은 교수가 교실 환

경, 학생의 교우 관계, 학습 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학습 동기 향상 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안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Cheng과 Dörnyei(2007), Guilloteaux와 

Dörnyei(2008) 등 일부 논문을 제외하면 영어 학습 동기를 향상, 유지시킬 수 있

는 교실친화적 학습 동기 연구는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 있는 영어 학습 동기의 다른 한 축은 영어 학습 탈동기

(demotivation)이다. 탈동기화는 제2언어 학습 동기 분야에서 비교적 최근에 관

심을 받기 시작한 개념으로, 학습 초반에 동기를 지니고 있었던 제2언어 학습자가 

특정한 이유로 학습에 대한 노력이나 관심을 잃는다면 탈동기화된 학습자로로 간

주될 수 있다(Dörnyei & Ushioda 2011). Kim(2011)은 우리나라 초등학생 

6,301명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동기의 하위 구인인 통합적 동기, 도구적 동기, 내

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모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탈동기화 경향은 초등학생

뿐 아니라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데,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동기는 고등학교에서 다소 높아지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중학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 집단 역시 초등학생 집단의 비교적 높은 영어 학습 동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Kim 2012). 

2.2 언어하기(Languaging) 활동: 개념과 확장 

위에서 요약한 최근의 영어 학습동기 이론과 교실활동 간의 괴리를 타개하기 

위한 현장친화적인 개념의 이론적 핵심 개념 축을 이 연구에서는 Swain(2006a, 

2006b, 2010)의 언어하기(languaging)로 삼고자 한다. 수동적인 태도를 지닌 학

생이 아닌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동기가 유발된 학생을 키우는 것이 

교육이 지향하는 바라면, 교사는 적은 시간을 투여하여도 최대의 학습 동기 향상

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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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견되는 탈동기화된 영어 학습자들을 재동기화(remotivation)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다(Kikuchi 2013; Kim & Kim 2013).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의 의미를 반추해 보고, 그것을 내면화시

킬 수 있는 다양한 언어표현활동(verbalization), 즉 ‘언어하기(languaging)’의 효

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사회문화이론에서는 인간의 언어는 사

고를 정교화시키는 초인지적 기능(metacognitive function)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영어교육학에서는 언어 출력가설(output hypothesis)(Swain 2000, 

2005), 심리학에서는 단순측정효과(mere-measurement effect)(Morwitz, 

Johnson, & Schmittlein 1993) 및 언어적 음영화(verbal overshadowing) 

(Ericsson 2002; Ericsson & Simon 1998)라는 개념으로 정교화되고 있다. 

 한국의 영어교육학계에 비교적 생소한 개념인 언어하기는 Swain(2006a, 

2006b, 2010, cf. Swain, Lapkin, Knouzi, Suzuki, & Brooks 2009)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Swain과 그 동료들(2009: 5)에 의하면 언어하기란 단순한 언

어표현활동이 아니며, 모든 종류의 언어표현활동이 언어하기에 해당되지는 않

는다고 한다. 그들은 언어하기를 “복잡한 문제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매

개하기 위한 언어표현의 한 형태(a form of verbalization used to mediate 

the solution(s) to complex problems and tasks)”로 정의한다. 또한 언어하

기는 언어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가고 지식과 경험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개

념화되고 있다(Swain 2006a: 95).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말

이나 신변잡기적 대화는 인지적 자극을 수반해 과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아니

므로, 언어하기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음성 혹은 문자언어를 통해 

인지적 자극을 주어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이 언어하

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Swain과 그 동료들(2009)은 언어하기 활동을 제2

언어 학습과 관련된 인지적인 과제 해결(예를 들어, 영어 혹은 프랑스어의 문

법 항목 학습)에 적용시키는 일련의 시도를 하여 왔다. 

본 연구는 언어하기 개념을 기존의 인지적 활동 뿐 아니라 영어 학습 동기 유발

이라는 정서적 측면으로 확장시키려는 시도이다. 정서적 측면에의 언어하기 활동

은 결국 영어를 학습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주의를 환

기하고 자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어 학습자가 언어하기 활동 중, 



김   태   영154

혹은 활동 후, 자신이 영어를 통해 바라는 바가 무엇이며, 영어를 사용하는 미래의 

자기 모습과 자신의 현재 모습과는 어떠한 괴리가 있으며, 그 간극은 좁혀질 필요

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활동의 핵심이다. Swain의 언어

하기 활동을 영어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전환하였을 때에 우리는 학생

들에게 영어를 왜 공부하는지, 또 영어를 잘 하는 것이 그들 자신에게는 어떤 의

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영어 학습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의 핵심 요소인 이상

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가 한국 초 · 중학생들에게 어떻게 구현되

고, 이 두 요소간의 관계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를 살피

는 것을 첫 번째 연구 문제로 하였다. 이후, Swain(2006a, 2006b, 2010)의 언어

하기 활동을 수행하여 학생들의 영어 학습동기가 유지 혹은 강화되는지를 연구하

며, 가장 효율적인 언어하기 활동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을 두 번째 연구 문제

로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첫째 연구 문제에 해당되는 정량

적 설문지(survey) 방식과, 둘째 연구 문제에 해당되는 사례연구(case study)와 

현장연구(action research) 방식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정량적 방식인 설문지

법을 먼저 시행한 후, 정성적 방식으로 분류되는 교실 현장연구가 수반된 사례연

구를 후속하고 있으므로, 설명적 혼합연구(explanatory mixed-methods) 디자인

을 취하고 있다(Ivankova & Creswell 2009). 

 

3.1 정량적 설문지 연구 단계

3.1.1 연구 참여자

첫째 연구 문제를 위한 정량적 설문지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국 14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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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분 학년 인원수 퍼센트(%)

초등학교

3 343 13.1

4 409 15.6

5 420 16.0

6 294 11.2

중학교

7 417 15.9

8 452 17.2

9 290 11.0

합계 2,625 100.0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4곳)에서 추출된 2,625명의 초 · 중학생들로, 초등학생은 

1,466명(55.8%), 중학생은 1,159명(44.2%)이었다. 이들 중 1,380명(52.6%)는 

여학생이었으며, 1,192명(45.4%)은 남학생이었고, 53명(2%)은 성별을 밝히지 않

았다. <표 1>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설문 참여 학생들의 학년

에 따른 구분을 보여준다.   

<표 1> 학년에 따른 참여자 정보

3.1.2 설문 자료 수집 방법

정량적 설문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 설문 조사는 2011년 6월에 초등학

생 26명, 중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에 포함된 

영어 학습 동기 요인은 Taguchi, Magid와 Papi(2009)가 일본, 중국, 이란에서 시

행한 영어 학습 동기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되었다. 포함된 요인은 1) 이상적 제2

언어 자아, 2) 필연적 제2언어 자아, 3) 도구적 동기(장려), 4) 도구적 동기(예방), 

5) 가족의 영향, 6) 동기화된 행동, 7)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8) 통합적 동기, 

9) 영어 사용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10) 문화적 관심이다. 동기 요인 외에도 

Kim(2012)에 의해 개발된 탈동기화를 측정하는 문항들 역시 포함되었다. 

예비실험에 이미 참여한 피험자들은 본 실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예비실험 

결과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확인하여 동일한 구인에 포함되면 내적 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을 저해시키는 문항들을 검토 · 삭제한 후 본 실험을 위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설문 문항은 Kim[2012] 참조). 완성된 본 실험 설문지의 각 

구인별 문항 수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 총 8문항(α=.936), 필연적 제2언어 자아 

총 8문항(α=.846), 도구적 동기(장려) 7문항(α=.855), 도구적 동기(예방) 7문항(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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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가족의 영향 8문항(α=.851), 동기화된 행동 5문항(α=.894),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5문항(α=.886), 통합적 동기 3문항(α=.715), 영어 사용 지역사회에 대

한 태도 3문항(α=.844), 문화적 관심 4문항(α=.649), 탈동기화 10문항(α=.864)이

다. 모든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설문에는 학습자 배경 정보 문

항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자신의 영어 성적 점수를 직접 기입하도록 

요청하였다. 본 실험은 2011년 7월부터 11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설문 조사의 

실시는 연구자 혹은 각 학교의 교사가 담당하였다.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담임교

사가 이들의 이해를 점검하고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문항을 다시 설

명해 주어 설문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본 실험 참여 학생들은 설문 

조사의 목적과 수행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3.1.3 설문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한 정량적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

석의 중점은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의 중요 구인인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

연적 제2언어 자아를 중심으로 영어 학습 동기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발현되고 있

으며, 이 양상이 각 학년별, 초 · 중학교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피는 것

이었다. 변화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대응표본  t검증법 및 일원변

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학생들

이 작성한 본인의 영어 성적 점수와의 관련성을 살피기 위해 학습동기 각 요소를 

독립변인으로, 종속변인을 영어 성적으로 처리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3.2 현장연구 단계

두 번째 연구 문제는 한국 초 · 중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지 및 

강화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교실친화적 언어하기 활동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언어하기 활동은 언어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고양시킨다는 

Vygotsky 사회문화이론(sociocultural theory)에 기반하고 있으며(Vygotsky 

1978, 1987), 영어 학습자가 활발한 언어하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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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반
(n=222)

실험반

영어 학습 일기
(n=205)

영어 모범 사례 
읽고 의견 적기

(n=204)

영어 모범 사례 
보고 조별 토론

(n=206)

활동의 성격

영어 모범 사례

에 대한 핸드아

웃을 나누어 주

고 수업 시간에 

교사의 통제 하

에 일정한 시간

을 주어 각자 읽

지난 한 주간 진

행된 영어 수업

에 대해 학습 일

기를 각자 작성

해 보는 활동

영어 모범 사례

에 대한 짧은 비

디오 자료 및 독

서 자료를 읽고 

분석해서 자신의 

느낀 점을 각자 

작성해 보는 활

영어 모범 사례

에 대한 짧은 비

디오 자료를 보

고 조별로 자유

롭게 토론하는 

활동

동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

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언어하기 적용 방식은 학교 정규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에

게 영어를 배우는 의미와 영어를 배운 후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

서 떠올려 보게 하는 활동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이상적 제

2언어 자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학습 동기의 전반적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교실친화적 현장연구(action research)의 성격을 띠고 있다. 

3.2.1 언어하기 현장연구 준비 단계 

준비 단계에서는 실제 교실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적용력이 높은 

언어하기 활동들을 구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직 초등학교 및 중학교 영어

교사 각 1인을 모집하여 1-2월 2개월간 교과협의회를 진행하여 기존 초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수업 시간에 가급적 적은 시간을 투여해 학생들에

게 영어 학습의 의미를 반추할 수 있게 할 다양한 언어하기 활동을 구성하였다. 

방과후 수업이나 기타 비정규 영어 수업이 아닌 정규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기 위해서는 1)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활동이 가능할 것, 2) 학생 및 영어 

교사에게 과도한 수업 외적 부담이 되지 않을 것, 3) 학생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세 가지 기준 하에 언어하기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안된 세 종류의 언어하기 활동과 통제집단 활동의 예는 다음 페이지의 

<표 2>와 같다. 

<표 2> 언어하기 활동(languaging activity)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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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는 활동 동

교사의 역할

자료 

나누어주고 

읽도록 하기

학습일기 체크 

및 피드백

과제 체크 및 

피드백

학생들간 

활발한 토론 

유도하기

학생의 

인지적 부담
낮음 중상 높음 낮음

교사의 시간 

투여
낮음

중간(체크, 

피드백)
낮음 낮음

학생의 시간 

투여
낮음 중간 중간 낮음

언어 유형 문자언어 문자언어 문자언어 음성언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없음 없음 있음 있음

3.2.2 언어하기 현장연구 실행 단계

준비 단계를 거친 통제반과 세 종류의 언어하기 활동을 하는 실험반 디자인을 

2012년 1학기 3월에서 7월 한 학기에 걸쳐 초등학교 1곳 및 중학교 2곳에서 실

시하였고, 총 837명이 참여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5학년 420명을 대상으로 활

동이 진행되었으며, 중학교 두 곳에서는 417명의 1학년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

였다. 언어하기 실험에 참여한 교사는 초등학교 1인, 중학교 2인의 영어교사이며, 

각 교사는 4개 학급(실험학급 3학급, 통제학급 1학급)에 적용하여, 전체 총 12학

급에 언어하기 활동이 적용되었다. 교실 연구의 특성상 무선 할당 방식 대신 원상

태 그룹 디자인(intact group design)이 활용되었다.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학급

간 학생들의 초기 영어 학습 동기 및 영어 능숙도는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이 언어하기 활동 전후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및 제2

언어 자아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므로, 각 교사는 같은 학년의 4개 학급에 상이한 

언어하기 활동을 한 학기간 적용시켜 학생들의 변화를 살폈다.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3월 둘째 주 혹은 셋째 주부터 2주 간격으로 언어하기 활동을 적용시켰다. 

한 학기가 20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간, 기말고사 및 준비 기간 각 2주씩을 제외

하고, 1학기 초 1주 및 학기말 1주를 제외하여, 총 14주 동안 언어하기 활동이 

격주 7회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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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활동은 수업 진도를 시작하기 전 혹은 후, 10분-15분간을 할애하여 진행

되었다. 언어하기 활동이 수업 전 혹은 후에 융통성 있게 시행된 것은 매 차시의 

수업 진도를 고려하여 교사 판단에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통제 집단의 경우, 교사가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영어 모범 사례)를 담

은 핸드아웃을 나누어 주고 차분히 읽도록 하는 활동이었다. 통제 집단의 학생들

은 별도의 토론이나 글을 작성하는 활동, 즉 언어하기 활동 없이 영어 모범 사례 

내용을 개별적으로 읽었다. 학생들의 주의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교사의 지도가 수

반되었다. 통제반을 제외한 실험반에는 학생들에게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침서를 구성하여 배포하였다. 이 지침서는 한국인으로서 훌륭하게 영어를 습득

한 7인의 사례를 격주로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되었다. 영어 학습 일기를 진행하는 

반 학생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영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자신의 학습 태도를 

반성해볼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 지침서의 질문들에 답하며 학습일기를 작성하였

다. 질문들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수업 참여, 집중, 학습 과정 등을 떠올리며 

자신의 생각을 일기 형식으로 적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일기 글로 작성하는 것

이 영어 학습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문자 언어하기(written languaging) 활동으

로 고안된 것이다. 영어 모범 사례 읽고 의견 적기 반에서는 먼저 해당 영어 모범 

사례의 인물이 영어를 하는 모습을 담은 짧은 비디오 자료를 교사와 학생들이 함

께 시청한 후, 개별적으로 영어 모범 사례를 읽고 후속 질문에 대해 각자의 의견

을 글로 표현하는 활동이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물의 영어 학습 방법

에 주로 초점을 맞춘 영어 모범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 

모습과 영어와의 관련성도 생각해보도록 하여 이상적 제2언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반기문 현 UN 사무총장이 

연설하는 모습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을 교사의 간략한 설명과 함께 약 5분간 시청

하였다. 이후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였는지에 대한 1-2 페이

지 정도의 간략한 소개 글을 학생들이 읽는 시간을 가졌다. 역시 분량이 매우 짧

으므로 5분 미만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영어 모범 사례 보고 조별 토론하기 반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글을 작성해야 하는 인지적 부담을 덜고 음성언어로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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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영어 모범 사례 읽고 의견 적기 반과 동일한 짧은 비디

오 자료를 시청한 후, 교사 감독 하에 3-4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조원들이 토론을 

하는 것으로, 토론을 위한 질문은 읽고 의견 적기 반에서와 비슷한 사항들을 위주

로 진행되었지만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활동

은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3.2.3 언어하기 현장연구 성찰 단계

언어하기 활동을 수행한 현장연구 결과를 성찰하기 위해서 정량적 접근법이 사

용되었다. 현장연구의 3개 실험 집단과 1개 통제 집단에 속한 초 · 중학생들의 학

습 동기에 유의미한 증감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1차 정량적 설문지 연구 단계

에서 이미 시행한 정량적 영어 학습 동기 설문지를 1학기 초(3월 초)와 학기 말(7

월 말)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료로 활동 전과 후 학생들의 동기에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법을 사용하여 설문에 포함

된 동기 요인들의 변화를 살폈다.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2곳을 각각 분석하고, 

또한 세 학교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언

어하기 활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정량적 설문지 연구 결과

정량적 설문지 연구 결과는 한국 초 ·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가 학년

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바뀜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를 나타내며, 또한 동기 요인들이 학생들의 영어 학습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를 살핀다.

4.1.1 영어 학습 동기의 학년별, 학교급별 변화

<표 3>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영어 학습 동기 관련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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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표준편차)
유의

확률
초등학교 중학교

3 4 5 6 1 2 3

이상적 

제2언어 자아

3.34

(.96)

3.44

(1.00)

3.37

(1.00)

3.12

(.96)

2.96

(.99)

3.09

(.93)

2.97

(.96)
.000

**

필연적 

제2언어 자아

2.84

(.83)

2.81

(.86)

2.76

(.87)

2.90

(.84)

2.76

(.77)

2.80

(.75)

2.69

(.75)
.051

도구적 

동기(장려)

3.26

(.77)

3.39

(.82)

3.32

(.81)

3.30

(.90)

3.17

(.80)

3.25

(.73)

3.14

(.79)
.000

**

도구적 

동기(예방)

3.20

(.89)

3.17

(.89)

3.10

(.91)

3.17

(.88)

3.10

(.83)

3.16

(.80)

2.99

(.82)
.035

*

하위 요인들(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 도구적 동기(장려), 도

구적 동기(예방), 가족의 영향, 동기화된 행동,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통합적 동

기, 영어 사용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문화적 관심)의 학년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ANOVA 분석 결과, 이상적 제2언어 자아는 학년별 유의미한 차이

가 확인되었고, 필연적 제2언어 자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의 학년별 변화를 살펴보면, 

상급 학년에서 평균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에 속하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 외의 다른 동기 요인들도 모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비교하여 볼 때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탈동기화의 경우에

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유의미한 증가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

는 영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동기 요인인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의 변화를 더욱 분명히 

살피기 위해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

어 자아의 학년별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표 3>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의 학년별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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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영향
2.82

(.77)

2.91

(.82)

2.83

(.79)

2.90

(.81)

2.79

(.77)

2.85

(.70)

2.71

(.69)
.019

*

동기화된 

행동

3.41

(.94)

3.37

(.97)

3.26

(1.01)

3.02

(1.00)

2.78

(.95)

2.97

(.95)

2.81

(.90)
.000

**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

3.30

(1.07)

3.40

(1.09)

3.24

(1.06)

2.66

(.99)

2.59

(.94)

2.83

(.86)

2.73

(.94)
.000

**

통합적 동기
3.25

(1.05)

3.38

(1.07)

3.28

(1.06)

3.03

(1.02)

2.75

(1.02)

3.03

(.94)

2.96

(.94)
.000

**

영어 사용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3.08

(1.16)

3.29

(1.09)

3.18

(1.09)

2.92

(1.06)

2.74

(1.5)

3.09

(.95)

3.05

(.99)
.000

**

문화적 관심
2.74

(1.00)

2.98

(1.00)

2.93

(1.00)

2.78

(.98)

2.67

(1.00)

2.94

(.90)

2.90

(.91)
.000

**

탈동기화
2.33

(.85)

2.47

(.87)

2.44

(.87)

2.67

(.83)

2.74

(.78)

2.87

(.75)

2.85

(.68)
.000

**

Note. 
** 

p=.000, 
* 

p≤.05

 

<그림 1>에서 드러나듯이, 이상적 제2언어 자아는 대체적인 감소 경향을 보인

다. 중학교 2학년의 이상적 제2언어 자아의 평균이 중학교 학년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초등학교 학년 중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6학년 학생들보다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공교육에서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은 비교적 높은 이상적 제2언어 자아를 지니고 있지만,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영어 학습 동기가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즉, 초등학교 5학년의 평균인 3.37에서 중학교 1학년의 2.96으로 급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을 그리

며 그 이상적인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학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

부터 영어 교과서의 내용이 많아지고, 수업 시수도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

가되는 등 영어를 학생들의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주요 과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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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상적 제2언어 자아의 학년별 변화

<그림 2> 필연적 제2언어 자아의 학년별 변화

<그림 2>에서 나타난 필연적 제2언어 자아의 학년별 변화의 경우, 초등학교 3

학년부터 5학년까지 감소하던 패턴이 6학년에서는 증가를 보이지만, 중학교 1학

년에 급격하게 감소하여 중학교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의 필연적 제2언어 자아는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낮았다. 흥미로운 것은 <그림 

1>과는 대조적으로 <그림 2>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의 필연적 제2언어 자아가 급

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영어를 학습해서 미래에 자신이 꿈꾸는 

유능한 자아를 학생들이 생각하기 보다는 영어를 배워서 이루어야 하는 상급 학

교에의 진학, 영어를 잘 못했을 때의 불이익 등 의무감에 의한 학생의 심리적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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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유효크기 

(Cohen’s d)

이상적 

제2언어 자아 

초등 3.33 .99
8.342

**

.000** 0.39
중 3.01 .96

필연적 

제2언어 자아

초등 2.82 .85
1.957

*

.050* 0.08
중 2.76 .76

박을 보여주는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은 다

른 초등학생들에 비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 더 열심히 영어 학습을 해야 하겠

다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반영된 결과가 위의 <표 3>과 <그림 2>인 것이다. 이상

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의 학년별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중1에 

비해 중2에서는 평균값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

하여 영어 수업 시수가 급증하고 음성언어에서 문자언어 위주의 영어 수업으로 

변화했으므로 중1학생들은 초등학생 시기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학생들의 저조한 평균값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중2의 경우에는 이미 적응되었기 때문에 다소 평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이러한 동기의 감소가 유의미

하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표 4>에서와 같이 초 · 중학생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표 4>에서 나타나듯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는 도구적 

동기(예방)와 문화적 관심을 제외한 동기 요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

를 보였다.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 도구적 동기(장려), 가족

의 영향, 동기화된 행동,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통합적 동기, 영어 사용 지역사회

에 대한 태도에서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영어 학습 

동기를 나타냈다. 또한 중학생의 탈동기화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의 이상적 제2언어 자아의 경우, 필연적 제2

언어 자아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보이고 유의확률 또한 .000으로, 이 요인으로 

드러나는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는 중학교에서 매우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4> 영어 학습 동기 하위 구인들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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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적 동기

(장려)

초등 3.32 .82
3.973

**

.000** 0.15
중 3.20 .77

도구적 동기

(예방)

초등 3.16 .90
1.839 .066 0.07

중 3.10 .82

가족의 영향
초등 2.87 .80

2.277
*

.023* 0.09
중 2.80 .72

동기화된 행동
초등 3.28 .99

10.883
**

.000** 0.01
중 2.86 .94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초등 3.18 1.09
11.477

**

.000** 0.46
중 2.72 .92

통합적 동기
초등 3.25 1.06

8.437
**

.000** 1.04
중 2.91 .98

영어 사용 지역 

사회에 대한 

태도

초등 3.14 1.11

4.308
**

.000** 0.18
중 2.95 1.01

문화적 관심
초등 2.87 1.00

.972 .331 0.04
중 2.83 .95

탈동기화
초등 2.47 .86

-10.899
**

.000** -0.43
중 2.82 .75

Note. 
** 

p=.000, 
* 

p≤.05; 초등학생=1499명, 중학생=1159명

4.1.2 영어 학습 동기와 성취도

본 연구는 한국 초 · 중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의 각 하위 구인이 영어 학업 

성취도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

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표 5>와 같이 동기 요인들을 독

립변인으로, 영어 성적을 종속변인으로 처리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5>에서 확인되듯이, 10개의 동기 요인 중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된 독립변인은 이상적 제2언어 자아, 필연적 제2언어 자아, 통합적 

동기, 도구적 동기(예방)이었다. 이러한 4개 동기 요인들은 학생들의 영어 학습 성

취도 중 총 15.1%를 설명하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각각

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필연적 제2언어 자아, 통합적 동기, 도구적 동기(예방)의 

설명력은 각각 1%, 1.1%, 0.2%였고, 가장 많은 설명력을 지닌 것은 이상적 제2언

어 자아로, 영어 학습 성취도의 13%를 설명하였다. 이는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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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중 특히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한국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영어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Kim 

2012; Kim & Kim 2012). 그런데, <표 3>과 <표 4>에서는 학년이 지남에 따라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필연적 제2언어 자아보다 더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표 5>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의 영어 학습 성취도에 대한 영향

R R제곱
수정된 

R제곱

R제곱 

변화량

t값

(유의확률)

다중공선성

공차한계 VIF

이상적 

제2언어 

자아

.360 .130 .130 .130
12.382

**

(.000) .519 1.928

필연적 

제2언어 

자아

.374 .140 .139 .010
-5.321

**

(.000)
.336 2.979

통합적 동기 .388 .151 .149 .011
5.505

**

(.000)
.574 1.742

도구적 

동기(예방)
.390 .152 .151 .002

2.251
*

(.002)
.360 2.779

Note. 
**

p=.000, 
* 

p<.05

<표 5>에서 한국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이상

적 제2언어 자아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기 구인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

로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초 · 중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더

욱 낮아지는 이 현상을 고려할 때, 위의 <표 5>의 결과는 이 동기 요인을 향상 

및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는 학

습동기 증진 언어하기 활동을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4.2 현장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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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사전과 사후 설문 비교 결과 

전술하였듯, Swain(2006a, 2006b, 2010)의 언어하기 개념을 확장하여, 본 연

구에서는 한국 초 · 중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실제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언어하기 교실활동을 사용하였다. 이 장에서는 현장연구 결과를 성찰하기 위해 먼

저 2회에 걸친 정량적 설문 결과를 제시한다. 설문 조사는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사전과 사후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전술하였듯이, 서울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한 

곳과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교 두 곳에서 언어하기 활동이 한 학기 동안 진행되었

다. 언어하기 활동에 있어서 실험반 3개와 통제반 1개가 설정되었는데, 초등학교

와 중학교 급별로 각 활동반들이 동기 구인들에서 어떠한 변화를 나타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회의 설문 조사, 즉 사전과 사후 설문 조사의 결과 

수집 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하였

다. 

<표 6>에 나타나듯이, 초등학교에서는 통제반에서는 어떠한 동기 구인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언어하기와 관련된 활동을 시행하지 않았

을 경우,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가 향상되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

다. 실험반들의 경우, 영어 학습 일기반에서는 유의미한 영어 학습 동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영어 모범 사례 읽고 자기 의견 적기반에서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통합적 동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 모범 사례를 읽고 자기 의견

을 적는 활동을 한 반에서 더욱 강한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 학습과 관련하여 미래의 긍정적인 모습을 꿈꾸는 경

향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드러낸다, 또한 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더 긍

정적인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그리고 더 높은 통합적 동기를 나타냈다. 그러나 

영어 모범 사례 보고 같은 조 급우들과 상호 토론하기 반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모범 사례

를 읽고 의견을 적는 활동이 영어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활동이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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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반
(n=110)

영어 학습 일기
(n=103)

자기 의견 적기
(n=103)

학생 소집단 
상호 토론하기

(n=104)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이상적 

제2언어 자아

평균 3.71 3.78 3.09 3.36 3.46 3.96 3.63 3.72

t값 -.279 -1.369 -2.727
*

-.359

필연적 

제2언어 자아

평균 2.91 3.22 2.89 2.90 3.11 3.35 3.09 3.35

t값 -1.113 -.083 -1.238 -1.358

도구적 

동기(장려)

평균 3.65 3.65 3.31 3.27 3.76 3.82 3.70 3.79

t값 -.043 .253 -.413 -.579

도구적 

동기(예방)

평균 3.11 3.35 3.06 2.97 3.37 3.43 3.13 3.30

t값 -.831 .451 -.445 -.738

가족 영향
평균 3.04 3.41 2.86 2.97 3.06 3.26 3.31 3.31

t값 -1.293 -.740 -1.274 .000

동기화된 

행동

평균 3.44 3.50 3.28 3.02 3.54 3.65 3.67 3.75

t값 -.189 1.213 -.597 -.472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

평균 3.52 3.62 3.23 3.40 3.64 4.39 4.05 3.86

t값 -.424 -.603 -3.642
**

.626

통합적 동기
평균 3.66 3.50 3.24 3.26 3.53 4.13 3.85 3.64

t값 .550 -.118 -2.320
*

.703

영어사용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평균 3.49 3.50 3.11 3.11 3.71 4.15 3.81 3.83

t값 -.081 .000 -1.673 -.065

문화적 관심
평균 3.23 3.41 3.00 2.95 3.38 3.68 3.57 3.62

t값 -.701 .216 -1.382 -.165

<표 6> 초등학교의 사전과 사후 설문조사 비교

Note. 
** 

p=.000, 
* 

p≤.05

다음 페이지의 <표 7>은 중학교에서 언어하기 활동을 시행한 결과인데, 초등학

교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7>에 나타났듯이, 사전과 사

후의 유의미한 차이는 자기 의견 적기 활동에서는 문화적 관심 한 항목에서만 나

타난 반면, 영어 학습 일기반에서는 필연적 제2언어 자아와 영어 학습에 대한 태

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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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반
(n=112)

영어 학습 일기
(n=102)

자기 의견 적기
(n=101)

학생 소집단 
상호 토론하기

(n=102)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이상적 

제2언어 자아

평균 3.55 3.47 3.43 3.33 3.36 3.38 3.45 3.45

t값 .919 1.361 -.145 .012

필연적 

제2언어 자아

평균 2.75 2.81 2.58 2.84 2.86 2.83 3.00 2.96

t값 -.682 -2.408
*

.273 .447

도구적 

동기(장려)

평균 3.69 3.62 3.60 3.48 3.66 3.52 3.74 3.63

t값 .776 1.313 1.521 1.315

도구적 

동기(예방)

평균 3.19 3.18 3.15 3.20 3.44 3.24 3.45 3.38

t값 .039 -.552 1.889 .703

가족 영향
평균 2.85 3.02 2.83 2.85 3.08 2.97 3.07 3.05

t값 -1.65 -.325 1.238 .199

동기화된 

행동

평균 3.07 3.01 3.25 3.06 3.06 2.93 3.16 3.15

t값 .541 1.987 1.046 .167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

평균 3.15 3.21 3.21 2.99 2.82 2.83 2.84 2.84

t값 -.499 2.495
*

-.052 -.062

통합적 동기
평균 3.33 3.27 3.31 3.27 3.06 3.23 3.13 3.16

t값 .556 .507 -1.312 -.265

영어사용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평균 3.50 3.41 3.24 3.24 3.01 3.21 3.19 3.15

t값 .721 .000 -1.617 .338

문화적 관심
평균 3.25 3.17 2.95 2.95 2.77 3.05 2.99 3.13

t값 .605 .088 -2.517
*

-1.210

<표 7> 중학교 언어하기 활동 사전과 사후 설문조사 비교

Note. 
** 

p=.000, 
* 

p≤.05

위의 <표 6>과 <표 7>에 제시된 결과는 본 연구가 비교적 단기간인 한 학기 

동안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특정한 언어하기 활동이 영어 학습 동기 관

련 구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고 일반화 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표 6>과 <표 7>에서 제시된 초등학

생들과 중학생들의 언어하기 활동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언어하기 활동의 유형 중 영어 모범 사례 동영상 시청 후 자기 의견을 

적는 활동을 한 경우에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

히 초등학생들에게 유용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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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47의 평균값을 나타냈으나, 사후에 3.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였다. 또한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및 통합적 동기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중학생 학습자들에게도 문화적 관심 항목에 있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둘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효과적인 언어하기 활동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

한다. 초등학생들에게는 영어 모범 사례 동영상 시청 후 자기 의견 적기 활동반이 

이상적 제2언어 자아, 영어 학습 태도, 통합적 동기 세 요소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으나, 중학생의 경우 자기 의견 적기 반은 영어권에 대한 문화적 관심만 유의

미한 증가를 나타냈다. 중학생 집단에게는 영어 학습 일기 반이 필연적 제2언어 

자아에 유의미한 증가를 보인 반면,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는 사전에 평균값이 

3.22에서 사후에는 오히려 2.99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V.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및 탈동기화의 양상

이 어떠한가를 먼저 조사한 후, 이들에게 Vygotsky 사회문화이론에 입각한 언어

하기 활동을 2012년 1학기 동안 적용하여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7-11월에 2,625명의 한국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통해 얻은 설문 

결과는 초등학생에게 높게 나타나던 학습 동기의 하위 구인들이 중학생의 경우에

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어 탈동기화는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이를 통해 영어 학습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수

록 더 어려워지고 학생들은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2012년 1학기에 시행된 영어 학습 동기 증진 언어하기 활동은 2주에 1회 

수업 전후에 시행되었다. 초등학생들은 실험반 3개 반 자기의견 적기반 학생들의 

이상적 제2언어 자아,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통합성은 언어하기 활동 시행 전에 

비해 시행 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며,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의견 적기반 학

생들은 문화적 태도에서 유의미한 증가, 학습 일기반 학생들은 필연적 제2언어 자

아는 유의미한 증가,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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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차이는 초등학생들에 비해 중학생들은 자의식이 강해지고, 영어에 대한 사회

적 압박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술 및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

구의 언어하기 활동은 본래 인지적 도전이 필요한 과업을 음성 혹은 문자 언어로 

수행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제2언어 학습 혹은 인지 능력에의 향상이 가능하다는 

Swain(2006a, 2006b, 2010)의 이론을 정서적 측면에 확장 응용한 것이다. 즉, 

언어하기 활동이 참여자의 인지적 변화뿐 아니라 학습 동기라는 정서적 변화를 

실제로 추동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둘째, 학습 동기 

증진 언어하기 활동은 학생들의 탈동기화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영어 학

습 동기를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영

어를 배워서 장차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를 반추할 수 있는 초인지적

(metacognitive) 능력이 신장되어 이들의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유의미하게 신

장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즉, 사춘기 이전의 학생들에게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시키고 영어 공부를 하는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는 초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에 이들의 학습 

동기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언어하기 활동을 융통성 있게 교실 활동

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 학기간 수행된 연구이므로 다양한 교육 환경의 학생들을 참여시

키고 장기간에 걸친 효과를 사후 검증(post-hoc test)을 통해 살피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언어하기 활동이 더욱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 어떤 경우에 효과

적인지 등을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입시 부담이 있는 고등학

생들에게 언어하기 활동이 효과가 있는지 역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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